
제 19 호 인터액티브 강의 기술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미시간공대 교수들의 강의를 평가하면서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있습

니다. 미국 강의실에서 교수님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Do you have any questions?"(질문 없읍니까?") 

또는 "Do you understand?" (알아 들었습니까?)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 교수님은 대체로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질문한 다음 아무

대답이 없자 "학생들이 다 알아 들었군"하면서 흐뭇해 하는 교수님, 미심쩍지만 할 수 없다

는 떨떠름한 표정을 하는 교수님, "어이쿠, 다행이다" 안심하면서 다음 주제로 재빨리 넘어

가는 교수님.

흐뭇해 하는 교수님은 대개 풋내기 신임 교수님입니다. 학생들의 무반응이 강의에 관심이 

없다는 표시일 수도 있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강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미심쩍어 불편해 하시는 교수님은 적어도 교수의 본분을 지키려는 양심

적인 교수님입니다. 다음 주제로 재빠르게 넘어가는 교수님은…글쎄요… 

사실 이 두 질문은 교수님들이 가장 자주 하면서도 또한 학생들로부터 반응(대답)을 가장 

얻지 못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수시로 

반복합니다. 교수님의 질문에 반응이 없는 데에는 여러 종류의 원인이 가능합니다. 반응을 

얻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학생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질문이란 그냥 말끝을 올려서 상대로부터 대답을 요구하는 문구라는 생각은 매우 초보적인 

인식입니다. "질문"에는 대답의 여부, 교육 목적, 문답 대상 등 삼차원적 요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를 유발할 수 있고,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2) 도전적이지만 무비판적인 질문을 한다.

학생들이 정말로 강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였기 때문에 반응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강의 내용이 과연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했는지, 또는 그들의 지적 발

달에 기여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도전 의식을 자극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갑게 따지거나 꾸짖는 투가 아니고 따스함이 느껴지도록 해야 합니다.

 

(3) 학생들의 무반응을 용납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무반응에 대한 교수님의 무반응이 강의실의 기본 분위기를 무반응으로 정착시키게 

합니다. (말이 조금 꼬여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학생들의 무반응은 학생들이 무반응

이 용납되는 학교 분위기에 익숙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응(대답)을 아예 

바라지 않은 질문은 될 수 있는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소크라테스식 질문이나 

rhetorical question(수사의문)은 예외가 될 테지요?

 

(4) 강의 목적을 뚜렷하게 제시한다.

강의 목적이란 강의 주제만를 뜻하지 않습니다. 강의 목적에는 학생들이 어떤 주제의 강의

를 들은 후,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강의 목표

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교수님께서 "질문 없습니까?"하면 학생들의 머리 속은 벙~할 것입니

다. "교수님의 강의가 재미는 있었는데…뭔가 많은 내용을 전달 받긴 했는데…그 내용이 전

부 다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았을 거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건졌어야 하는가?" 강의 목표

는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는 위 네 가지 방법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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